
Montell, 아시아P P시장 공략
사우디·대만·타이신증설로 생산능력 9 5만톤 달해

세계 최대의 PP 메이커인 M o n t e l l이 아시아시장을 겨냥, 사우디아라비아에 연산 2 5만규모의 P P공장

을 9 9년 완공함과 동시에 타이 및 대만 합작회사의 생산능력도 확장키로 했다.

또 2 0 0 0년에는 중국과 인디아에서 P P를 생산할 계획이며 일본에서도 일본폴리올레핀과의 합작회사

M J C를 설립, Montell의 전략상품인 기능성 폴리올레핀의 본격적인 시장개척을 도모할 방침인 것으

로 알려졌다.

M o n t e l l은 현재 연산 3 5 0만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세계 최대의 PP 메이커로 아시아·태평양지역에서

는 A U S에 100% 자회사, 타이 및 대만에 각각 합작회사를 설립해 P P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대만에서는 2개의 중합설비를 가동, 연산 2 3만5 0 0 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9 6년말까지 3 0

만5 0 0 0톤 규모로 증설할 계획이다. 

또 타이에서는 메트로그룹과의 합작회사 HMC Polymers가 9 6년초 기존설비를 확장해 연산 1 6만톤

으로 증설했고, 연말까지 2 0만톤 생산능력을 가진 플랜트를 또 하나 건설할 계획이다.

이밖에 합성수지 생산능력의 확대와 병행해 연산 8 0 0 0 ~ 1만톤의 복합PP 설비도 건설할 계획이다.

또 사우디아리비아에 9 8 ~ 9 9년 완공을 목표로 연산 2 5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인데 생산의 5 0 %

는 중동·북아프리카에 나머지 5 0 %는 아시아시장에 수출할 방침이다.

이에따라 M o n t e l l은 아시아지역에서만 9 8 ~ 9 9년까지 연산 9 5만톤의 PP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.

이밖에 아시아의 P P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중국, 인디아에 P P설비 건설을 검토하

고 있다.

M o n t e l l은 일본에서도 일본폴리올레핀과의 합작사 Montell JPO를 가동시키고 있으며, Polymer Alloy

기술을 사용해 생산하는 특수 폴리올레핀「캐터로이」의 시장개척에 주력할 계획이다.

이 수지는 ABS, 연질P V C의 대체품으로 사용할 수 있어 현재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되

고 있다. Montell은 이태리, 미국에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연산 1 5만톤규모의 플랜트를 건설중이다.

한편, Montell은 말레이지아의 Titan Himont Polymers의 주식 2 6 %를 대주주 C h a o그룹 및 지역파트

너 P N B에 매각, 철수한다.

이에따라 회사 소유권이 컴플렉스 내에서에틸렌 생산능력 2 3만톤규모의 크래커를 운영하고 있는

T i t a n그룹으로 넘어갔으며, 회사명도 Titan PP Polymers로 변경된다. PP 생산능력은 1 2만톤 규모이

다.

C h a o그룹은 컴플렉스 내에서 LDPE 주도권도 확보하고 있는데, SINOPEC이 두 번째 주주이다.

C h a o그룹은 Titan PP의 인수에 따라 2번째 크래커 건설 및 PE, PP 증설을 포함해 유도품 신증설을

추진하는 한편 VCM, PVC 그리고 B T X공장 건설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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